B4265


젯블루 항공기의 비상착륙

16-12-14a

수년 전에 젯블루 항공사 소속 비행기가 로스 안젤레스 공항에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전국에 방영되는  TV 화면을 통해서  국민들은 가슴을 조이면서 극적인 비상착륙장면을 보았습니다. 버뱅크 비행장을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던 292편 항공기가 이륙 후 앞 바퀴가 90도로 뒤틀려서  접히지 않는다고 기장이 승객들에게 차분한 어조로 기내 방송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젯블루 항공기는 죄석마다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TV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은 지상에서 자기네들이 타고 있는 힝공기의 문제점과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생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을 안심시키려는 기장과는 달리 지상에서 방송허는 어떤 앵커는 그 비행기가 참사로 끝날  확률이 50대 50 이라고 말하여 승객들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비행기가 참사로 끝난다고 해도 부모님과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유언 비슷한 말을 부모님께 전화 메시지로 보낸 승객도 있었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고도를 낮춰서 롱비치 비행장의 관제탑에 가깝게 접근을 했습니다. 착륙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관제탑에서 고장난 랜딩기어의 상태를 기장에게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랜딩기어가 90도로 돌려져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그 비행기는 비상착륙용 활주로를 갖고 있는 로스 안젤리스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착륙중에 화재가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주리고 비행기의 중량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그 항공기는 공항을 돌면서 세 시간 동안 탑재한 휘발유를 소모시켰습니다. 기장은 승객들에게 되도록 뒷좌석에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기내 수하물도 뒷쪽으로 옮겼습니다. 비행기의 앞부분을 되도록이면 가볍게 해서 앞부분을 공중에 들어 올린 채로 착륙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비상 착륙준비를 하는 동안 기장과 승무원들은 다 침착했고 승객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상 TV들은 공중을 선회하는 비행기에 관한 보도를 광고도 없이 쉬지 않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착륙1분전에 드디어 기내 TV는 꺼졌습니다. 기장이 시도한 대로 비행기는 앞부분을 공중에 들어 올린 채로 완벽한 착륙을 했고 마지막 몇 초 동안 고장난 랜딩기어가 활주로에 닿았을 때 불꽃이 생성하여 긴장감을 일시적으로나마 증폭시켰지만 그 비행기는 정상적인 착륙과 다름없는 순탄한 착륙을 했습니다. 기내의 승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승객들도 많았습니다. 기장이 조종실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승객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를 포옹하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능숙하게 넘긴 조종사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로스 안젤레스 시장이 스콧트 버크 (Scott Burke)라는 그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버크 기장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 온  시장에게 비행기를 중앙선으로부터 6 인치나 벗어나서 착륙시켜서 미안하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버크기장은 훌륭한 인품의 소지자이었습니다. 그를 영웅적인 조종사로까지 표현하는 언론의 취재진에 둘러싸였지만 그는 자기가 할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의 업적을 나태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고 제일 처음으로 전화를 건 상대는 로스 안젤레스 공항의 관제탑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장난 항공기를 잘 인도하여 무사히 착륙할 수있도록 도와준 관제탑 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착륙전에 기내 방송을 통하여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국의 TV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분들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승객 여러분들에게  할말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더할 말이 없습니다.” 고 하여 농담미슷한 말을 하면서 겸손한 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버크 기장은 조종기술도 인품도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비상착륙을 통하여 오히려 젯불루 항공사는 수백만 달러 가치의 홍보효과를 본것 같습니다.  끝 

 있었습니다. 승객들을 안심시키려는 기장과는 달리 지상 에서 방송하는 어떤 앵커는 그 비행기가 참사로 끝날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말하여 승객들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비행기가 참사로 끝난다고 해도 부모님과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유언비슷한 말을부모님에게 전화메세지로 보낸 승객도 있었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고도를 낮춰서 롱비치 비행장의 관제탑에 가깝게 접근을 했습니다. 착륙을 시도하려는것이 아니고 관제탑에서 고장난 랜딩기어의 상태를 기장에가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린딩기어가 옆으로 튀겨 나왔다는 확인 보고를 받은 후에 그 비행기는 비상착륙용 활주로를 갖고 있는 로스 안젤스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착륙중에 화재가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주리고 비행기의 중량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그 항공기는 공항을 돌면서 세시간 동안 탑재 한 휘발유를 소모시켰습니다. 기장은 승객들에게 되도록 뒷 좌석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을 했고 기내 수하물도 뒷 쪽으로 옮겼습니다. 비행기의 앞 부분을 되도록이면 가볍게 해서 앞 부분을 공중에 들어 올린채로 착륙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비상착륙 준비를 하는 동안 기장과 승무원들은 다 침착했고 승객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상 TV는 공중을 선회하는 비행기에 관한 보도를 광고도 없이 쉬지 않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착륙 1분 전에 드디어 기내 TV는 꺼졌습니다. 기장이 시도한 대로 비행기는 앞 부분을 공중에 든 채로 완벽한 착륙을 했고 마지막 몇초 동안 고장난 랜딩기어가 활주로에 닿았을 때 불꽃이 생성하여 긴장감을 일시적으로나마 증폭시켰지만 그 비행기는 정상적인 착륙과 다름 없는 순탄한 착륙을 했습니다. 기내의 승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승객들도 많았습니다. 기장이 조종실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승객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를 포옹하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멈췄을 때 처음으로 기내에 들어온 사람은 로스 안젤스의 사장인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씨이었습니다. 시장으로서 그런 기민한 행동을 보여준 비아라이고사 시장으로부터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기를 능숙하게 넘긴 조종사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스콧트 버크 (Scott Burke)라는 그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버크 기장은 비아라이고사 시장에게 비행기를 중앙선으로부터 6 인치나 벗어나서 착륙시켜서 미안하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버크 기장은 훌륭한 인품의 소지자이었습니다. 그를 영웅적인 조종사로까지 표현하는 언론의 취재진에 둘로 싸였지만 그는 자기가 할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제일 처음으로 전화를 건 상대는 로스 안젤스 공항의 관제탑었다고 합니다. 그 고장난 항공기를 잘 인도하여 무사히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준 관제탑 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착륙전에 기내 방송을 통하여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국의 TV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승객여러분들에게 할말을 이미 다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고 하여 농담비슷한 말을 하면서 겸손한 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버크 기장은조종 기술도 인품도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비상착륙을 통하여 오히려 젯블루 항공사는 수백만 달러 가치의 홍보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끝

